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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동등한 기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 한 소유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욕은 한이 없습니다. 어느 사회나 국가에서 최고 부자 층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일생 동안 소유한 재산을 다 쓰지 못합니다.  최하 층의 빈곤자들은 부자를 부러워 하기보다 부자들을 적대시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30세 이하의 젊은 청년들은 아직 대부분 큰 재산을 손에 넣어 본 경험이 없고 학업과 비교적 낮은 수입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 기업의 창업자들의 성공담을 읽거나 들을 때  다 옛날 이야기로 들릴 뿐 자기들하고는 상관성이 없는 특별한 케이스로만 들립니다.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빼앗아서 빈곤층에게 고루 나눠주자는 이념을 믿거나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사회주의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이 말했듯이 부자들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이고 오하요 대학교의 명예교수인 리차드 베더  (Richard Vedder) 박사는 “동등”에 집착을 하면 인류에 대한 큰 파괴력이 된다” 고 했습니다. “동등” 즉 “Equality” 라는 용어는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이나 밥률에 포함도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한  “동등” 이라는 용어는 재산이나 소유물의 동등한 분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891년에 카톨릭 교회의 교황이셨던 레오 13세 (Leo XIII)는 가르치셨습니다. “공의나 공유는 어느 개인이 남에 속한 것은 갈취하거나 남의 소유물에 폭력적으로 손을 대기 위한 하찮고 천박한 핑개도 아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칼빈 클리지 (Calvin Coolidge) 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유란 동등의 원리와 동행 하는 것이다. 동등이란 동등의 정도도 아니고 인품의 동등이나 소유물의 동등도 아니다.” 그러므로 “동등”은 동등한 기회를 뜻하는 것이지 소유물의 동등한 분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세금, 특히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 정부의 세입을 증가시켜 복지를 강화하려 했다가 경제를 망가뜨린 예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자주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베네주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이나 이탤리도 한 때는 세계의 선진 대열에서 부유를 자랑했지만 동등한 분배 정책을 시행했다가 경제의 퇴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깨달은 유럽 연합 국가들은 앞을 다투어 법인세 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평평하여 고저가 없다면 물체의 흐름이나 움직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기도 전압아 높은 곳에서 낮을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모든 전기제품이 구실을 합니다. 인간이 재능이나 능력이 다 동등하다면 교환이라는 상행위의 근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여자가 똑 같이 예쁘다면 미인이라는 의미도 사라집니다. 아름답다는 개념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는 개념의 비교일 뿐입니다. 미국 격언 에 “다양성은 인생의 맛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체제 아래에서 살든지 우리는 동등과 동등권을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
